
금호P&B, Alkylphenol 3000톤 매각
900만달러 받고 미국 S II에 … 금호석유화학도 여수 발전소 매각 추진

금호P&B화학(대표 김태환)은 Alkylphenol 사업을 Schenectady International(SII)에 매각해 플래스틱 사업을 확

대할 계획이다.

미국 뉴욕주의 Schenectady 소재 세계 주요 Alkylphenol 중간체 생산기업이자 전자절연 생산제품 및 기능성 수

지 생산기업인 SII는 2002년 1월초 금호P&B화학의 여수 소재 Alkylphenol 3000톤 플랜트를 약 900만달러에 인수

했고, 회사명을 Schenectady Korea로 개명할 예정이다.

금호P&B화학은 매각대금을 신제품 추가 또는 기존 생산제품 확대에 사용할 방침이다.

SII는 Phenol 생산기업인 Herdillia Chemicals(HCL)의 대주주가 되기로 인디아의 Duncan Goenka Group과도 합

의했다. SII는 인디아의 Rasal, Pune, Ankleshwar, Lote에 플랜트가 있다.

SII는 Mitsubishi Chemical과 합작으로 일본 Kashima 플랜트도 가동하고 있다.

한편, 금호석유화학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금호개발과 금호몬산토를 2001년 말 통합했다.

금호석유화학은 금호개발의 지분 99%와 금호석유화학과 몬산토의 50대50 합작투자가업인 금호몬산토의 지분

100%를 보유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은 여수 소재 Polybutadiene 고무 20만톤 플랜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를 매각하거나 합작투자

로 전환하기 위해 2개의 외국기업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.

금호석유화학은 2001년 2/4분기에 순매출 2479억원에 영업이익 250억원을 달성했으나 순손실 60억원(470만달러)

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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